
561

韓 國 保 健 看 護 學 會 誌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ume  26.  No.  3,  561 - 571,  December  2012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3.561

중심단어 : 결혼이주여성, 양육, 스트레스, 효능감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 임산부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이  지  민*․최  연  희**

 *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yeonhee@knu.ac.kr)

투고일: 2012년 10월 20일  심사의뢰일: 2012년 11월 3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7일

∙Address reprint requests to: Choi, Yeon Hee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dong, Jung-gu, Daegu 700-422, Korea

Tel: 82-53-420-4926  Fax: 82-53-421-2758  E-mail: yeonhee@kn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실태조사에서 의

하면, 결혼이주여성 임산부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가장 

높게 호소하였으며, 양육의 어려움은 의사소통의 장애

로 인한 양육 정보습득 문제, 문화적 양육차이, 양육 

지지체계의 부족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

다(Seong, 2007).

Lee (2005)에 의하면 결혼 이주여성은 충분한 준

비와 대책 없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여 신생아양육이 

더 큰 어려움임을 지적하였다. 신생아 양육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어머니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의 환경

이라고 할 수 있다(Choi, 2002). 그리고 어머니의 양

육행위는 본능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관

련이 있으므로 많은 산모들이 신생아 돌보기를 실제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Choi & Hong, 

2006).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적 장애로 인하여 가족지지체

계로 부터의 배울 모델이 상실되었으며, 임신 기간에 

신생아 양육에 관한 학습의 기회가 없고 출산 후 신생

아를 돌볼 책임을 지게 되므로 첫아이를 출산한 결혼

이주여성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Cho 

(2002)의 연구에서 신생아 양육에 대한 적절한 교육

과 훈련을 받지 않은 여성은 분만 후 모성역할 획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신생아와 어머니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에 

의한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신생아의 신체, 심

리, 사회적 발달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Lee, 

2004). 그러므로 가임기 여성들이 임신 및 신생아 양

육과 관련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신생아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제공하는 

돌봄의 환경은 결정적인 요소로 영향을 미친다. 양육환

경은 시간, 문화, 공간에 따라 변화하며, 양육은 문화

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Lee, 2004). 이러

한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어머니 자신의 경험, 교육,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배우

고 학습되어진다. 즉, 양육에 있어 어머니는 자신의 문

화와 관습의 영향을 주로 받게 됨으로 알 수 있다. 따

라서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의 문화와 이주국의 새로운 

문화를 절충한 방식으로 양육을 하는 이중의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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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게 되어 신생아 돌보기의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에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양한 학습의 장소

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건소의 다문화교실을 운영하

는 보건간호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신생아 양육에 대

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간호학

적 연구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Choi & Hong, 

2006; Kim, 2007), 스트레스(Moon, Kim, & 

Sim, 2009; Nam & Ahn, 2011), 삶의 질(Kim,  

2008; Park, Park, & Kim, 2007), 건강신념

(Yang, 2010), 건강증진행위(Jeong & Lee, 2010) 

등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높은 양육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임신, 분만, 그리고 양육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

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신생아 양육 관련 신생아돌

보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의 신생아 돌보기의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

하다. 또한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들이 올바른 자녀양육을 통해 건강한 다문화가정의 정

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자리매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어머니

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자녀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필

수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신생아 양육의 문화적 차이에 관한 

갈등과 언어적 이해력의 결핍으로 신생아 돌보기의 수

행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

기 위한 전략이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Bandura 

(1997)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상황에서 

특정행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능력에 대한 개

인의 신념으로, 인간의 행위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

로 보았다. 이러한 Bandura (1997)의 자기효능이론

에 따르면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의 향상은 신

생아 돌보기 행동을 잘 수행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Ju (2001)는 분만 후 

2-3일된 산모를 대상으로 시청각 매체로 비디오 상영

과 함께 소책자를 이용한 구두교육을 하였을 때 산모

들의 이해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방향적

인 교육은 산모의 돌보기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다른 Choi와 Hong 

(2006)의 연구에서 초산모를 대상으로 구두교육과 시

범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두 군 모두 신생아 돌보기 자

신감이 증가되었지만 시범교육을 실시한 군에서 구두 

교육을 실시한 군데 비해 돌보기 자신감이 더 크게 향

상되어 구두교육보다는 시범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 신생아 돌보기 교육프로

그램은 초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교육방법에 있어 교육책자나 시청각 교

재를 이용하여 일방향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 시범을 

포함하여 쌍방향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신생아 

양육에 관련된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결혼이주여성 임산부에게 제공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들의 신생아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첫째, 결혼이주여성 임산부를 위한 신생아돌보기프로그

램을 개발한다.

둘째,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 임산부의 

신생아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이 

신생아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실험설

계를 사용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이며, 근접 모집단은 G시의 G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와 S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한 결혼이주여

성 임산부로서 G시 보건소의 생식건강증진사업에 참여

한 자들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정은 실험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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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지역구에서 각각 1개의 다

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선택하였으며, 연구자가 동전던지

기를 하여 앞면이 먼저 나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실험군으로 할당을 하였다. 자료 수집 시기 또한 실험

효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조군부터 먼저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첫째, 한국어 교육프

로그램 초급반 이상을 이수한 자, 둘째, 의사로부터 임

신 확진받은 결혼이주여성, 셋째, 보건소에서 임신, 출

산, 양육 교실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넷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의 조건

을 만족하는 결혼이주여성들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를 선정함에 있어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COVA 검정을 위해 유

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는 중간수준인 .25

로 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수는 각 집단간 17명이었다. 

연구 진행 중의 탈락자를 고려하여 각 집단간 18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대상자는 

실험군 17명과 대조군 16명이었다. 실험군에서 1명은 

임신오조가 심하여 3회기에 참여하지 못하여 제외하였

고, 대조군에서는 사후조사에 2명이 참여하지 못하여 

제외하였다.

3. 연구 도구

1)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Bandura 

(1997)의 자기효능이론을 기틀로 마련하였다. Bandura 

(1997)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언

어적인 설득, 대리경험, 직접적인 성취경험을 강조하였

다.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실천을 통해 반복적으로 성공

을 경험하게하고, 유사한 타인이 성공적을 수행하는 것

을 관찰하며, 주어진 활동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지

닐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설득 받을 때 자기효능감이 

증진한다(Kim & Park, 2000)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프로그램은 소책자, 파워포인트 활용 강의, 비디오 

시청, 시범 등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자기효능을 높

이기 위한 3가지 방안인 언어적 설득, 대리경험 및 성

취경험 에 초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강의는 언어적 설득을 제공하기 위해 소책자는 기존

의 결혼이주여성 육아 관련 병어집(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

가 수정·보완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아동간호학 교수 

1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2인, 국제모유수유 간호사 1

인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소책자를 근거로 그림

과 실물 사진을 활용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파워포

인트 매체를 활용한 강의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비디오 시청은 대리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신생아 양육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신생아를 대상으로 교육내용과 

동일하게 신생아 돌보기를 실시하는 장면을 비디오 촬

영한 것을 말한다. 교육시간은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시범은 성취 경험을 획득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으로 

특히 소책자 교육과 비디오를 시청한 연구대상자가 모

형인형을 이용하여 직접 신생아 양육을 성공적으로 시

범해 보임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시범과정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이어서 약 30

분 정도는 연구대상자들이 본 연구자와 함께 교육내용

에 따라 모형을 이용하여 차례로 시연하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 진행동안 중국어와 베트남어 결혼이주

여성 통역사가 지원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신생아 양육 관련 내용

으로 1회기에서는 신생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목욕

시키기, 제대관리하기 등으로 구성하였고, 2회기는 수

유하기, 트림시키기, 기저귀갈기 등으로 구성하였고, 3

회기는 신생아 체온재기, 신생아 이상증상 발견과 간호

법 등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내용 타

당도를 검증 받기 위해 아동간호학 교수 1인, 신생아

실 간호사 1인 및 국제모유수유 간호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

번역전문컨설트사(Textcheck.com)에 의뢰하여 번역

하였다. 번역된 설문지 문항에 대해 이중 언어에 능숙

한 출신국별 3명의 결혼이주여성이 토의를 하여 번역

본을 검토, 수정하였다. 그리고 수정된 번역본에 대해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번역자와 역번역자가 원본과 역번

역본을 다시 검토하여 번역본과 역번역본 간에 의미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도구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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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Program

Session Contents Level Methods

1st session

⦁Characteristics of newborn baby

⦁Bathing

⦁Caring umbilicus

90min

Demonstration

Watching video

Lecture

2nd session

⦁Feeding

⦁Belching

⦁Exchanging diaper

90min

Demonstration

Watching video

Lecture

3rd session

⦁Measuring body temperature

⦁Caring high fever

⦁Caring vomiting

⦁Caring diaper rash

90min

Demonstration

Watching video

Lecture

 (1) 신생아 양육지식

Seo (1998)가 개발한 신생아 양육지식 측정 도구

에 관한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신생아 목욕

시키기 3문항, 수유시키기 7문항, 기저귀 갈기 2문항, 

아기의 주변환경관리 4문항, 이상증상 발견과 간호 6

문항으로 문항의 내용이 옳다고 생각되면 O 표, 틀린

다고 생각되면 X 표로 대답하였고, 올바르게 대답한 

문항은 1점, 틀리게 대답한 문항은 0점으로 점수화하

였다. 점수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22점까지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신생아 양육의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2) 신생아 양육스트레스

Crnic과 Greenberg (1990)가 개발한 양육에서 느

낄 수 있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Parenting 

Daily Hassles (PDH) 도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20문항 도구이

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는 1점, ‘보통이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5점에 해

당하며,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분포하고 점

수가 높을수록 신생아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5이었다.

 (3) 신생아 양육효능감

Pharis (1978)의 양육자신감 척도를 Lee (1987)

가 번안한 도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

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8문항 도구이다. 목욕시키기, 

수유하기, 기저귀 갈아주기, 제대관리, 트림시키기, 체

온재기 등 일상적인 신생아 돌보기 활동 8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자신있다’ 5점

에서 ‘매우 자신없다’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총점은 최

소 8점에서 최대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 양

육에 대해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의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8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4월 4일부터 2011년 6월 

24일까지 이루어졌다. G시 보건소와 다문화가족의 건

강증진을 위한 MOU 협력체결을 한 G와 S 다문화가

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실험군은 G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중재 

4주 전에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자녀맞이 교실을 운

영 홍보를 하여 참여희망자를 등록하였다. 그리고 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

하였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음을 공지한 뒤,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여성들

에 한해 먼저 서면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참여를 동의

한 결혼이주여성 가정에 개별적으로 남편이나 시부모

에게 전화를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참

여에 대한 구두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1회기 시작전에 사전조사를 먼저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의실에서 3주간 주 1회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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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 Between Groups                   N=33

Demographics Categories
Exp.(n=17) Cont.(n=16) Total(n=33) X2 or 

Fisher's 

exact test

P
n(%) n(%) n(%)

Age(yr) ≤20 - 24 5(29.4) 7(43.8) 12(36.4) 0.795 .672

 25 - 29 6(35.3) 4(25.0) 10(30.3)

      ≥30 6(35.3) 5(31.3) 11(33.3)

Nationality China 7(41.2) 6(37.5) 11(39.4) 0.047† .829

Vietnam 10(58.8) 10(62.5) 20(60.6)

Stay in Korea

 (months)

     ≥ 12 7(41.2) 7(43.8) 14(42.4) 0.221† .881

13 - 24 10(58.8) 9(56.3) 19(57.6)

Pregnancy 

period

 (months)

    ≥ 2 3(17.6) 4(25.0) 7(21.2) 0.081 .960

3≤ - ≥6 6(35.3) 5(31.3) 11(33.3)

6< - >9 6(35.3) 5(31.3) 11(33.3)

9≤ 2(11.8) 2(12.5) 4(12.1)

Residence type

Single house 4(23.5) 3(18.8) 7(21.2) 0.499 .919

Apartment 10(58.8) 9(56.3) 19(57.6)

Multiple house 3(17.7) 4(25.0) 7(21.2)

Living 

arrangement

With spouse 14(82.4) 14(87.5) 28(84.8) 0.170 .680

With parents-in-law 3(17.6) 2(12.5) 5(15.2)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5.9) 1(6.3) 2(6.1) 0.081 .960

Middle school 5(29.4) 4(25.0) 9(27.3)

High school 11(64.7) 11(68.8) 22(66.7)

Subjective 

economic level

Middle high 6(35.3) 4(25.0) 10(30.3) 0.414 .520

Middle 11(64.7) 12(75.0) 23(69.7)

까지 3회기 실시하였으며, 각 주별 교육진행은 파워포

인트 매체를 통한 강의 20분, 비디오 시청 20분 및 모

형을 이용한 시범 50분 순으로 이어졌으며, 프로그램

을 모두 마친 직후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S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전조사를 마

친 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책자를 배부하여 주었으

며, 3주 뒤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후조사 

실시 1주후 실험군에게 적용한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

시하였다.

자료수집은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능숙하고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 중국여성 2인과 결혼이주 베트

남여성 2인을 연구보조원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보조원에게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에 대

해 2시간가량 훈련을 제공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연구

보조원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을 예비조사를 실시하도

록 하였으며 연구보조원의 결과해석에서의 문제와 연

구보조원들 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그 후 연구자는 이를 다시 교정한 후 연구보조원들이 

다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절차와 응답

에 대한 해석이 일치한다고 판단할 때까지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보조원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뒤 조사를 시작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sion 18.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변수의 정규분포 검증을 위해 Kolmogorov 

-Smirnow 검정결과 모든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신생아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빈도와 백분율, 교차분석, Fisher’s exact test 및 

t-test로 분석하였다. 

3)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 신생아 양육

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을 각각 공분산

으로 하는 ANCOVA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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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omogeneity Tests for Dependent Variables Between Groups                   N=33

Variables
Exp.(n=17) Cont.(n=16)

t P
M ± SD M ± SD

Knowledge about child rearing 12.29 ± 1.45 12.25 ± 1.44  0.09 .931

Stress of child rearing 65.12 ± 3.46 65.62 ± 3.36 -0.43 .672

Child rearing  self-efficacy 20.53 ± 2.07 20.13 ± 1.96  0.58 .569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1. 두 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 17명, 대조군 

16명인 결혼이주여성으로 총 33명이다. 연령을 보면 

실험군에서는 20세-24세 29.4%, 25세-29세 35.3% 

30세 이상 35.3% 이었고, 대조군은 20세-24세 

43.8%, 25세-29세 25.0% 30세 이상 31.3% 로 구

성되었다. 국적에서는 베트남이 57.6%, 중국이 

42.4%를 차지했고, 대상자들이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13개월-24개월이 57.6% 이고 12개월 미만이 42.4%

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분포에 차이가 없었다. 임신기간

은 3-5개월과 6개월-8개월이 각각이 실험군 35.3%, 

대조군 31.3%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두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주거형태는 아파트 거주가 57.6%로 

대부분 차지하였으며, 가족형태는 부부만 거주하는 대

상자가 실험군 82.4%, 대조군 87.5%로 두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학력은 고졸이 실험군 64.7%, 대조군 

68.8% 로 가장 많았고, 중졸은 실험군 29.4%, 대조

군 25.0%로 구성되었다. 대상자가 주관적 경제적 상

태는 대부분 중간정도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상 본 연

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대상자들의 모든 특성에

서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2. 두 집단 간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중재 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을 살펴보면, 신생

아 양육지식에서 실험군은 평균 12.29점, 대조군은 평

균 12.25점으로 두 그룹 모두 중간정도의 점수로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t=0.09, p=.931). 신생아 양육스

트레스는 실험군에서 평균 65.12점, 대조군에서 평균 

65.62점으로 두 그룹 모두 중간정도의 점수로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t=-0.43, p=.672). 그리고 신생아 

양육효능감도 실험군에서 평균 20.53점, 대조군에서 

평균 20.13점으로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

(t=0.58, p=.569).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서

도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

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 효과검증

중재 후 두 집단 간의 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신생

아 양육지식은 실험군에서 중재 전 평균 12.29점에서 

중재 후  평균 13.53점으로 증가한 반면, 대조군에서 

평균 12.25점에서 11.08점으로 감소하였다. 두 집단

의 사전 신생아 양육지식 값을 공분산으로 하여 중재 

전ㆍ후 신생아 양육지식 점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71, p=.046). 

신생아 양육스트레스에서는 실험군에서 중재 전 평균 

65.12점에서 중재 후 평균 61.65점으로 감소한 반면, 

대조군에서 평균 65.62점에서 65.38점으로 감소하였

다. 두 집단의 사전 신생아 양육스트레스값을 공분산으

로 하여 중재 전ㆍ후 신생아 양육스트레스 점수의 변

화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2.51, p=.008). 그리고 신생아 양육효능감에

서도 실험군에서 중재 전 평균 20.53점에서 중재 후  

평균 21.88점으로 증가한 반면, 대조군에서 평균 

20.13점에서 20.01점으로 감소하였다. 두 집단의 사

전 신생아 양육효능감값을 공분산으로 하여 중재 전ㆍ

후 신생아 양육효능감 점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03, p=.040). 

따라서 중재 후 두 집단 간의 차이 비교에서는 측정

변수 모두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중재에 의

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Table 4).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 임산부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567

Table 4. Groups Comparison of Differences of Knowledge of Child Rearing, Stress of Child 

Rearing and Child Rearing Self-efficacy between Groups                        N=33

Variables

Exp.(n=17) Cont.(n=16)

F PPre 

M(SD)

Post 

M(SD)
Difference

Pre 

M(SD)

Post 

M(SD)
Difference

Knowledge about

 child rearing

12.29  

(1.45)

13.53   

(2.10)
 1.24

12.25 

(1.44)

11.08   

(1.52)
-1.17   3.71 .046

Stress of

 child rearing

65.12   

(3.46)

61.65  

(4.24)
-3.47

65.62   

(3.36)

65.38   

(3.28)
-0.24 -12.51 .008

Child rearing 

 self-efficacy

20.53   

(2.07)

21.88   

(2.67)
 1.35

20.13   

(1.96)

20.01   

(1.99)
-0.12   4.03 .04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Ⅳ. 논    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신생아 양육 관련 신생

아돌보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제공한 뒤 그 효과

를 신생아 양육지식 변화, 신생아 양육 스트레스 변화 

그리고 신생아 양육효능감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신생아 양육지식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교육전에 

비해 교육후 더 많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3.71, p<.05). 

Kwak (1996)의 연구에서 병원을 내원한 임산부에게 

‘훌륭한 부모되기’ 산전교육을 제공한 결과 신생아 양육

에 대한 지식이 교육 후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고

하였고, Cho, Lee와 Lee (1999)의 연구에서도 신생

아 돌보기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산모가 받지 않은 산모

보다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이 긍정적으로 증가한 것

으로 보고하였다. 더불어 Park과 Lee (2002)의 연구

에서 임산부들에게 임신과 분만에 대한 비디오를 보여

주고 질문에 응답한 뒤 임신과 분만에 대한 지식정도

를 조사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임신과 분만에 

대한 지식정도가 향상과 유사한 결과이다.

Kim (2006)의 연구도 산전간호프로그램이 어머니

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영아 

성장에까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줌으로써 영

아의 성장과 발달증진에까지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Park과 Kim (2000) 연구에서는 산모의 임신, 분

만 및 양육 등에 관한 지식이 높을수록 산전 자가간호 

행위수준이 높고 산후 양육의 긴장감이 낮아졌다고 하

였으므로 결혼이주여성 임산부들에게 임신, 분만 및 양

육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임산부

들의 자가간호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신생아 양육스트레스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교육전

에 비해 교육후에 더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12.51, 

p<.01). Lee (2003)의 연구에서도 초산모에게 산욕

기 비디오 교육을 실시한 결과 산욕기간에 대한 스트

레스가 감소되었고, Jung (2003)의 연구는 초산모들

에게 산전간호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초산모들의 산

전간호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불안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2006)에서도 임산부들에게 모형을 활용한 시범

교육을 제공한 후 산모의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임산부는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여 임산부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새로

운 역할에 대한 적응을 요구한다. 따라서 여성들이 임

신, 분만과 관련된 변화에 잘 적응하고 정상적으로 건

강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임신과 분만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결혼이

주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임신, 분만, 양육을 경험해

야 하지만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낮은 교육수준과 언어적 취약성으로 임

신이나 분만,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간호사의 중재가 더욱 필요하다.

신생아 양육효능감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교육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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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교육후 더 많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4.03, p<.05). 

신생아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Choi (2001)는 산후조리

원에 입소한 산모를 대상으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실시한 결과 소책자만을 제공하

는 집단에 비해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더욱 유의하

게 높아졌다. 그리고 Kim과 Jeong (2007)의 연구에

서는 산욕기 모성을 대상으로 소책자를 이용하여 보건

교육하였을 때 교육을 받은 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군

에 비해 유의하게 신생아 양육효능감이 증가하지 않았

다. 다른 Choi와 Hong (2006)의 연구에서는 시범교

육을 실시한 군에서 구두교육을 실시한 군에 비해 신

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더 크게 향상되어 구두교육보다 

시범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Ju 

(2001)의 연구에서는 실험군에게는 비디오를 이용하

여 교육하고, 대조군에게는 실험군과 같은 시간 동안 

책자를 제공하고 구두교육을 하였을 때 산모들의 이해

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방항적인 교육은 

산모의 돌보기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

는다고 하였다. 시범은 교육책자만을 이용하거나 시청

각 교재를 이용하여 일방향적으로 교육하는 것에 비해 

쌍방향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더 

크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Lee (2005)의 연구에 결혼이주여성들의 복지관에

서의 교육요구도 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장 당

면한 문제인 임신과 분만, 자녀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요구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

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요구의 질을 잘 이해하고 

이들이 겪는 다양한 임신, 분만, 육아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

생아돌보기프로그램 중재 후 이들의 신생아 양육지식

과 신생아 양육자신감이 향상되고 양육스트레스가 감

소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임산부 교육의 중요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에서 교

육방법적으로 소책자나 시청각 교재를 이용한 단순한 

지식제공 교육보다는 결혼이주여성 임산부의 자기효능

감을 높일 수 있는 언어적 설득, 대리경험 및 성취경험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이 

신생아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실험설

계이다.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을 적용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신생아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신생아 양육스트레스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신

생아돌보기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 임산부들의 신생

아 돌보기 자신감을 높이는데 적절한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에서 다음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표본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18명 

이하로 중재하였으므로 충분한 연구대상자를 확

보하여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책임자가 대상자 언어에 능통하지 못해 연구

자료수집을 보조자에 의존하였으므로 연구대상자

와 연구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 문화적 

차이를 배제한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효과검증 시기가 프로그램 종료직후이

었으므로 프로그램 종료 후 시간이 지난 시점의 

효과유지를 위한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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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on Child-rearing 

Knowledge, Child-rearing Stress, and Child-rearing Self-efficacy 

of Immigrant Pregnant Women

  Lee, Gi Mi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Jechun)

  Choi, Yeon Hee (Professor, Colla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agu)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newborn care education 

promotion program on child-rearing knowledge, child rearing stress, and child rearing 

self-efficacy of immigrant pregnant women. Methods: The subjects were 23 immigrant 

pregnant women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tudy in D city. The program was 

provided, once a week for 90 minutes for a period of 3 weeks. The outcome variables were 

child-rearing knowledge, child-rearing stress, and child rearing self-efficacy. Data was 

collected from April 4 to June 24, 2011, throug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Results: 

The program significantly improved child rearing knowledge, child rearing stress, and 

newborn care self-efficacy for married immigrant pregnant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compared to women who did not participate.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program has an affirmative effect on child-rearing 

knowledge, child rearing stress, and child rearing self-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pregnant 

women. It is suggested, therefore, that the educational program be presented to married 

immigrant woman at public health centers to enhance their confidence in child-rearing. 

Key words : Immigrant, Women, Child-rearing, Stress,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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